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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맞춤형 ‘명품특허’ 컨설팅 지원
- 특허청, ‘대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특허상담센터 운영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23.(수)~25.(금) 엑스코(대구 북구)에서 

열리는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수소산업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4개 협회가 공동주관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분야 첨단제품과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전원 정격용량 비중이 2035년까지 4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연구개발이 ‘명품특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심사관, 공익변리사, 컨설팅전문가가 원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2035년 원전 13.1%, 석탄 11.4%, LNG 26.2%, 신재생 45.1% (출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 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청은,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R&D), 특허의 출원· 심사·보호·활용 등 

특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리기업이 명품특허를 갖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특허의 씨앗이 되는 연구개발을 특허와 연계하도록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을 제공하여 명품특허에 이르는 첫발을 도울 예정이다.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수소산업협회 관계자는, “특허를 고려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심사관이 기업의 특허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신선하고 시의적절한 일이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특허와 연계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한 민관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특허청 박용주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미래 성장의 핵심 

산업인 만큼, 명품특허 창출을 위하여 기업과 현장에서부터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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